
ISSUE REPORT
ESG 본부 이슈리포트

2021년 Vol.4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

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5)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

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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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간 제2차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

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또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

물로 포용적 녹색회복, 탄소중립, 민관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는 P4G의 주요성과를 발표하면서,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 G7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

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논의결과 

2021년 5월 29일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개최되었고, 본 행사에서는 13명의 고

위급 인사들(금융위원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세계경제포럼대표, 국제금융공사 CEO 등)이 참여하여 ｢

『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제조’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7일 재제조(사용 후 제품을 완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복원-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원래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제조 공정)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는 한편,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

사업 발굴․ 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

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P4G 녹색금융세션결과(금융위원회)_210529

[별첨1][보도자료] P4G주요성과(환경부)_210601

[별첨3][보도자료]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재제조’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_21060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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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ESG와 금융시장―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이 2030년까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의무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한 ESG 정보는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ESG관련 정보공시체계를 재정비해 공시 

제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으로, 향후 ESG 정보공시 제도 마련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최근 유럽, 미국 바이든 정부가 ESG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중국은 ESG관련 주도권경쟁에서 밀리면 

기업투자는 물론 중국의 경제, 금융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ESG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부동의 1위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 ESG 펀드 

규모가 미국의 10%, 경제성장단계와 사회구조상 미국 대비 S(사회)와 G(기업지배구조)의 평가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장 일각에선 ESG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신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자체적으로 ESG 정책 및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가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한 “ESG를 일시적 

유행으로 받아들여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대처하는 기업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근본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의 20년 후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기사 소개

•	 “중요 ESG정보, 사업보고서에 의무화해야”(동아일보, 5/27)

•	 미국의 중국 압박 '신무기 ESG' (머니투데이, 6/3)

•	 홍남기 "ESG, 선택 아닌 생존전략…규제 아닌 지원관점서 최선" (연합뉴스, 6/10)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26/10713147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2133017455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882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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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ESG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시장에서 ESG를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바,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편 ESG 이슈 때문에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기업들의 사례도 다수 발견됩니다. IPO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기업 이사진에 최소 한 명의 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IPO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ESG 이슈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후변화가 각국 정부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에도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련 리스크 연구에 돌입하고 

채권 매입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 130여개 정부 정책이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해 12월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6.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의 탄소배출권 12월물 선물(ICE ECX EUA) 가격은 8일 런던 거래소에서 톤당 

52.17유로(약 7만1000원)로 마감하였는데, 이는 1년 전 톤당 22.82유로에서 2배 이상(129%) 

상승한 것입니다. EU와 미국 지역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종합해 추종하는 ‘크레인셰어즈 글로벌 카본 

ETF(상장지수펀드·KRBN)’ 가격도 지난해 7월 말 상장 이후 10개월 만에 20.09달러에서 34.88달러로 

74% 상승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은 지난해에만 20% 성장해 2290억유로(약 311조원)까지 커졌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EU(유럽연합) 때문으로, EU는 최근 1990년 대비 40%로 설정했던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5%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대형 발전소나 

•	 ESG가 IPO 성적표 좌우한다(한국경제, 6/6)

•	 한국은행에도 부는 ‘ESG 바람’…기후변화 정책發  산업구조 영향 ‘집중점검'(조선일보, 6/6)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6045168i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6/06/LIWXIC2TFFAJPPOXVRX2FPR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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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 ESG공동포럼은 한국형 ESG를 논의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하였고, 조해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해진 국회의원은 “현재 ESG 관련 제도들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SG가 우리 경제에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조해진 "ESG, 바람 아닌 태풍…한국도 목소리 내야"(이데일리, 6/9)

•	 탄소배출권 가격 1년새 두배로… 인도서 배출권 장사한 기업 주가 370%↑ (조선일보, 6/11)

ESG 본부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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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광업 등 탄소 집약 산업 위주로 돼 있는 탄소배출권의 거래 범위가 해운업, 자동차 운수업, 일반 

빌딩 난방 등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물론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2908008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06/11/LRF25M3GK5AVXJG4BDOLOO3KX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